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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논 벼재배시 헤어리베치의 시용량별 연용처리에 따른 토양내 형태별 탄소의 변동양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

자 하였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50 x 50(가로 x 세로) 블록에 4년간 헤어리베치를 시용량을 달리하여 토양과 고루 섞은 후 벼를 재배하였다. 매달 토양시

료를 채취하여 휴믹산, 풀빅산, 휴민 형태별 분리를 하여 형태별로 탄소함량을 분석하였고 전탄소를 분석하였다. 매년 

투입된 헤어리 베치의 양은 각각 0(대조구), 1.5, 3, 4.5톤, 6톤/10a이었다.

[결과 및 고찰]

헤어리베치는 월동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비작물로 논에서 화학비료를 100%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. 

처리별 토양의 총탄소 함량의 변화양상을 보면 무비구를 포함한 전 처리구에서 토양탄소 함량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

으나 시기별 변동폭은 큰 편이었다. 각 처리의 총탄소의 변동추세는 처이량에 따라 평형적이지 않았으며 추세식은 무처

리, 1.5톤구, 3톤구, 4.5톤구, 5톤구에서 각각 y = 0.0014x + 0.8523, y = 0.0032x + 0.8752, y = 0.0053x + 0.8234, 

y = 0.0052x + 0.916, y = 0.0045x + 0.8621이었으며 4.5톤/10a 처리구에서 토양탄소 증가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

었으며 선형회귀로 예측한 결과 처리 후 10년 후에는 약 1% 가량 토양탄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. 그러나 헤어리

베치의 투입량이 정상보다 과다하게 시용되어도 토양탄소의 증가는 크게 차이가 나도록 증가하지는 않아 헤어리베치는 

투입량보다 지속적인 연용에 의해 토양탄소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. 한편 토양유기물 형태별 존재하는 

탄소의 함량변화를 보았을 때 휴믹산내 탄소함량과 풀빅산의 탄소함량은 평균 약 0.15%로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

최대 0.25%내에서 변동을 보이고 시간이 변화해도 증가하는 양상은 나타내지 않았다. 반면 분해가 어려운 휴민의 경우 

총탄소 함량과 유사한 양상으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시험 초기에는 약 0.5% 내외에서 4년 후에는 0.8%정도로 

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. 그러나 휴민의 탄소함량의 경우도 총 탄소함량의 경우와 유사하게 헤어리베치 처리량에 

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.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토양 탄소 축적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토양탄

소의 형태는 휴민형태로 결합된 탄소이며 향후 휴민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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